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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식생활 교육은 늘봄학교에서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아동 식생활 교육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통한 식생활 

교육을 시작한다.

  *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늘봄학교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인 ｢식생활로 자라나요｣는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오감 체험, 조리 실습 등으로 구성된 체험형 수업이다. 

농식품부는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 교재와 우리 농산물 씨앗, 

텃밭, 조리 실습 재료 등 교구를 지원하고,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학기에 경기 지역 8개 초등학교* 총 13개 학급에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지원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6학년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학년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선제적

으로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도 폭넓게 양성할 계획이다.

  * 동두천신천초등학교(동두천시), 광명초등학교(광명시), 신일초등학교·이현초등학교(용인시), 
금파초등학교·양도초등학교(김포시), 성안초등학교(안산시), 수원신곡초등학교(수원시)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식생활 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늘봄학교 식생활교육을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늘봄학교 ｢식생활로 자라나요｣ 교육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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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늘봄학교 ｢식생활로 자라나요｣ 교육 현장 모습

▲ 초등학생들이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눈으로 보고, 촉감을 느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보고, 씹는 소리를 들어보며 오감으로 체험하는 교육 현장(OO초등학교)

▲ 당근·상추·토마토 등 우리 농산물 씨앗을 관찰할 수 있는 교재 및 교구


